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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. 
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르. . 
는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사십니다 그렇기 때. . 
문에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고 요일 요 그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( 2:6, 13:15), 
엡 요 그가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골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( 5:2, 13:14, 15:12), ( 3:13), 
것 같이 생각할 수 빌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형상( 2:5) . ( , “ ” )中『 』

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는 말이 중요하지. ‘ ’
만 이와 동시에 따른다 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인정하고 신뢰, ‘ ’ . 
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신심 즉 믿는 마음. . ( ), 申鐔
입니다 그에 비해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는다. . 
는 말은 정적인 데 반하여 따른다는 말은 동적입니다 본 회퍼가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구분. 
하여 따름 을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‘ ’ . 
는다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슬러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. 
과 히틀러를 따르는 것을 아무런 갈등 없이 소화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?

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믿어라 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‘ .’ ‘ .’
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의 편지들은 믿음 을 매우 강조했지요. . ‘ ’ . 
여기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, . 
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실천 없는 믿음을 경계합니다 물론 , . 
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결단으로 . 
이어지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실천으로 드러납니다, .

그러면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, , ? ‘ ’ ? 
은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란 어떤 사‘ ’ . 
람입니까 그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 고기가 목표라면? . , 
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 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‘ ’ . . 
나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또한 경배할 수 없. 
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삶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제도. . , 
나 법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 는 말은 그 점에서 근본이 뒤바뀐 . ‘ .’
말입니다.

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생각. . 
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, , . 
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 . 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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